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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섬유, 재무구조 개선 총력전
새한, 경산부지 매각으로 1000억원 상환 계획 … 효성․휴비스도

2004년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화학섬유기업들이 차입금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.

화섬업계에 따르면, 새한은 현재 6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2005년 5000억원 대로 줄이기로 하고 경북 경

산공장 부지(22만평) 매각을 추진중이다.

새한은 시가 3000억원 대로 추정되는 경산공장 부지를 투자유치 형식으로 팔아 차입상환금을 마련할 계획이

다.

새한은 매각대금 중 800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쓰고 나머지 자금은 현재 경산공장을 이전해 수익성 확보가 

가능한 생산체제로 전환하는데 투입키로 했다.

2004년 말 기준으로 1조7381억원의 차입금을 보유한 효성은 2004년 영업이익 2200억원, 감가상각비 2900억

원 등 현금흐름상 5000억원 이상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1500억-2000억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

다.

효성 관계자는 “획대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현재 141.7%의 부채비율이 140% 이하로 낮아질 것”이라고 강조

했다.

2004년 강도높은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휴비스도 차입금 상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.

휴비스는 2004년 전체 직원의 약 30%에 해당하는 630명을 명예퇴직시킨데 이어 2005년에는 높아진 생산성

을 바탕으로 현재 3000억원의 차입금을 2400억원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.

화섬업계 관계자는 “2005년에도 화섬경기가 불투명해 신규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는 보수적

인 경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”고 예측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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